
복합PP, 차별화 전략으로 "승부"
호남·대림·삼성, 고부가제품 개발 총력 … 무리한 신증설도

국내 복합P P시장은 심각한 공급과잉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고급그레이드 개발로 위기를

타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5년 복합PP 연간생산능력은 2 0만4 5 0 0톤으로 알려졌으나 국내수요는 7만5 0 0 0톤

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 생산기업들은 특화된 그레이드 개발에 박차를 가

하고 있어 차별화된 시장전략이 기대되고 있다.

대림산업(대표 성기웅)은 9 5년 시장에 참여, 후발기업임

에도 난연 컴파운드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난연 복합P P는 충전제로 난연제 및 기타 첨가제 등을

첨가해 높은 난연성을 가지는 제품으로 톤당 1 7 0만원에

서 4 5 0만원대의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주용도는 난연피복, 단자와 케이블 등이다.

삼성종합화학(대표 황선두)은 A B S제품을 주로 사용한

스피커박스나 TV, 컴퓨터용 고중량 복합PP 개발에 성

공, 세계적인 오디오 전문생산기업인 K e n w o o d로부터

S P E C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현대산업개발(대표 심현섭)도 건축용 자재분야에서

PVC 대용으로 복합PP 사용을 검토, 연구개발에 착수

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호남석유화학을 비롯한 두원 등 자동차부품용으로 많이

공급하고 있는 기업에서도 자동차용 복합PP 공급을 확

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일부 생산기업에서 계속적인 신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.

호남석유화학은 9 5년 5 0 0 0톤 생산규모의 7호기를 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. 호남석유화학은 8 5년 국

내에서 처음으로 복합PP 생산에 뛰어들어 현재 자동차용 부문에서 확고한 시장판로를 확보한 것으

로 알려지고 있다. 삼성종합화학도 9 6년말까지 압출기를 2대 늘릴 것으로 알려졌으며, 대림산업은

9 7년말 완공예정으로 월하공장에 2만4 0 0 0톤규모로 제2공장을 건설, 7만4 0 0 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할

계획이다.

이러한 신증설에 따라 만성적인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는데, 전문가들은 양적팽창보다는 고급그레

이드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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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능력 기 타구 분

호남석유화학

L G 화 학

동 양 나 이 론

고 합 엔 프 라

두 원

코 오 롱

N I P P I

K O R E A

대 림 산 업

유공하이몬트

현대산업개발

욱 성

덕 원

삼성종합화학

2 0 , 0 0 0

2 0 , 0 0 0

5 , 0 0 0

2 1 , 0 0 0

2 1 , 0 0 0

1 , 5 0 0

1 5 , 0 0 0

5 0 , 0 0 0

2 0 , 0 0 0

1 5 , 0 0 0

6 , 0 0 0

4 , 0 0 0

6 , 0 0 0

2 0 4 , 5 0 0

- 9 5년 5 0 0 0톤증설

-Nylon 컴파운드와 결부시

켜자체수요충당

-현대자동차에납품

- P P·P E컴파운드합계치.

- 9 7년말2 4 0 0톤증설계획

- 9 6년압출기2대증설예정

복합PP 생산능력현황( 1 9 9 6 )
(단위 : M/T)




